
8일까지 세 차례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유권자 알 권

리 보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깜깜이 선거 개선

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

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근

거해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임명제

였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은 1988년부터 조합원 직선제가 도

입됐지만 금품수수 관행 등 불법선

거로 얼룩지자 선거의 투명성 공정

성 확보를 위해 2005년 조합법을

개정, 선관위에 위탁해 2015년 첫

전국동시선거가 치러졌다.

위탁관리 후 선관위의 강력한 불

법 예방 단속활동과 후보자 등록에

서 개표까지 선거 전반을 공정 정

확하게 관리하는 효과를 냈지만 제

한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고, 무엇보

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오직

후보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명함,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현직

조합장은 결산보고 등 조합원들에

게 자신의 성과를 알릴 기회가 있

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연

락처 확보도 어렵지 않다. 반면 출

마 후보들의 경우 조합원 명부를

조합에 요청해 받을 순 있지만 개

인정보인 연락처는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문제점

을 파악, 정책토론회 개최와 선거공

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의무

등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와 선거

운동방법 확대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제

출했지만 미개정 상태다. 문미숙기자

치열했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

거에서 제주지역 32개 조합을 이끌

수장이 탄생했다. 이달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당선인들은 조합의

예산권 인사권, 금융 유통사업 등

조합의 대표권과 경영권 행사라는

강력한 권한 못지 않게 막중한 책

임감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제주 1차산업 비중은 11.0%

(2020년 잠정)로 전국(1.9%)에 비

해 월등히 높다. 제주경제를 지탱

하는 든든한 한 축이지만 농어촌

현장은 기후변화, 수입 개방, 고령

화, 경영비 상승으로 소득이 쪼그

라드는 등 현안이 쌓여 있다.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전국에

유통되는 월동채소류의 공급기지

로 가질 수 있었던 제주의 경쟁력

은 기후변화로 전남산 양배추, 양

파와 동시 출하돼 공급과잉을 걱정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소품목 대량생산으로 요약되는

월동채소류 재배와 유통방식에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월동무, 양

배추 등의 공급과잉으로 시장격리

(산지폐기) 악순환이 반복되고, 대

도시 유통에만 집중하면서 높은 물

류비를 감당해야 한다.

대농과 중소농의 유통 전략을 달

리 해 대농은 육지부 대량거래처

판매에 집중하고, 소농 고령농 귀

농인의 생산품은 제주사회 안에서

소비를 늘리는 로컬푸드운동 확산

에도 농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

는 이유다. 농산물 판매야말로 농

협의 핵심 역할이어야 하고, 소농

도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일

정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경지도 지킬 수 있

다. 원물 판매 중심의 경제사업에

서 농산물 가공에서부터 유통 등

전문 경영마인드가 농협조합장에

게 요구되고 있다.

수협 조합장과 산림조합장들의

임무도 막중하다. 해녀 등 어업인

고령화에다 어족 자원은 갈수록 감

소하는데 인력난에 고유가, 최근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

에 고통받고 있다. 산림자원을 활

용해 팍팍한 도시민의 삶에 쉼 을

주고, 임업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산림조합의 몫이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외

국인근로자에 기대지 않고는 밭농

사도 바다농사도 어려울만큼 심각

하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너나없이 주요 공약으로 인력중개

센터를 내놨는데, 조합별 따로국밥

식이 아닌 농협중앙회, 제주도와

협업해 현실적인 해법찾기에 머리

를 맞대야 한다.

출마 후보들이 자신을 꼭 뽑아달

라며 약속했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서부터 조합원 소득 증

대, 농산물 판매사업 강화, 인력중

개센터 운영, 복지사업 확대 공약

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공들이는지

를 조합원과 제주 지역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의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 제주지역

농 축협 직원 40여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 직원 채용단위는 제주시 지

역과 서귀포시 지역 농협으로 구분

해 채용된다. 제주감협, 제주축협,

제주양돈농협에서도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9일 채용공고와 함께 3

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5월 23일 발표한다.

연령, 학력, 성별 제한을 두지 않

는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채용으로

진행된다. 문미숙기자

8일
코스피지수 2431.91

-31.44
▼ 코스닥지수 813.95

-1.81
▼ 유가(WTI, 달러) 77.58

-2.88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44.62 1298.38 1EUR 1420.03 1364.63

100 976.66 943.08 1CNY 198.88 179.94

2023년 3월 9일 목요일6 경 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8일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새 조합장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 과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득표현황

조 합 선거인수 투표수 당선인 득 표 수 (기호순)

구 좌 농 협 3792 3247 윤 민
윤 민 정공삼 허수명
1502 525 1199

김 녕 농 협 1584 1429 오충규
임성만 오충규 황재필
509 578 332

애 월 농 협 무투표 김병수

고 산 농 협 1237 1085 고영찬
이덕진 김희종 고영찬
60 389 631

제주시농협 무투표 고봉주

조 천 농 협 2758 2302 김진문
강명조 김진문 고봉진
386 1361 550

하 귀 농 협 무투표 강병진

한 경 농 협 2255 1875 김군진
이관철 김대윤 김군진
648 442 775

한 림 농 협 4007 3403 차성준
김충용 차성준
1677 1713

함 덕 농 협 2572 2031 현승종
현승종 문길용
1235 786

남 원 농 협 무투표 고일학

대 정 농 협 4318 3209 강성방
강성방 이창철
1811 1393

서귀포농협 4807 3455 정기철
정은석 정기철 현영택
87 1884 1477

성산일출봉농협 3405 2908 강석보
강석보 박명종
1480 1421

안 덕 농 협 3090 2609 이한열

송승민 유봉성 고일성 이한열
287 435 116 663

강경보 정남부 이경옥
318 128 657

위 미 농 협 3007 2499 현재근
현재근 오지홍
1450 1043

중 문 농 협 3890 2986 김성범
김성범 강보욱
1884 1090

표 선 농 협 2934 2476 김용우
김용우 김만천 고철민 박태숙
955 101 860 554

효 돈 농 협 2161 1834 백성익
이대협 백성익
628 1199

제 주 감 협 10061 7274 송창구
송창구 강응선
4754 2473

제 주 양 돈 농 협 442 420 고권진
고권진 김성진
251 168

제 주 축 협 1686 1473 천창수
안보경 김승진 강승호 천창수
14 146 493 818

서귀포시축협 944 868 김용관
송봉섭 김용관
343 523

제주시수협 4243 3329 김경필
김성보 한재일 이태훈 김경필
1064 318 725 1160

추자도수협 362 320 김춘옥
김춘옥 이강구
207 108

한 림 수 협 1359 1275 양기호
고상종 양기호 고성호
331 744 194

모슬포수협 1305 1075 문대준
문대준 고태범 이미남 강정욱
360 215 294 203

서귀포수협 무투표 김미자

성산포수협 2262 1970 김계호
고관범 이태일 김계호
902 31 1013

어류양식수협 455 429 한용선
이윤수 한용선
171 258

제주시산림조합 무투표 김근선

서귀포시산림조합 무투표 오형욱


